


   친구들, 혹시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
니라, 마음이 속상하거나 혼나기 싫을 때 “아, 집 너무 가
기 싫다! 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오늘 성경에도 집을 
떠나고 싶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. 예수님은 ‘둘째 
아들’을 소개해 주세요.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“아버지 재
산 주세요! ”라고 말하며 집을 떠났어요. 그리고 멀리 가서 
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돈을 다 써버렸죠. 하지만 돈이 
떨어지고, 먹을 것도 없어지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 버렸
어요.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을 
정도였어요.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어요. “아버지 집에서는 
일꾼들도 배불리 먹었는데…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
지?”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. “아버지께 돌아가서 사과해
야겠다.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셔도 좋아. 일꾼이라도 
좋으니까…” 하지만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
어났어요!  아버지가 그를 ‘먼저’ 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
을 맞추며 기뻐한 거예요!  “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
났구나!  잃었다가 다시 찾았구나! ”

   친구들,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
려주세요. 우리가 실수해도,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 
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.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
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. 우리에게
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. 거짓말했을 때, 
화났을 때, 기도하기 싫어졌을 때, 예배에 집중이 안 될 
때… 그럴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
돼요. 하나님은 언제나 “기다리고 있었단다! ” 하며 우리를 
반겨 주세요. 우리 친구들,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용기 
있는 어린이가 되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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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

             ☚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사랑의 하나님,

집을 떠났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 주셔서 

감사합니다.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지만, 하나님께 돌아오게 

해 주세요.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진리를 

믿게 해 주세요.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 

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         

1.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났고,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

  맞아주셨나요?

2.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?

  (예: 기도, 예배 집중, 화내는 마음, 미루는 습관 등)


